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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위기 임산부·보호출산 지원 나선다 
 - 인천자모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…출생통보제·보호출산제 시행 지원 -

 - 7월 19일부터 긴급상담전화‘1308’, 24시간 운영 - 

인천시가 위기 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

지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

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출생통보제*와 보호출산제** 

시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. 

*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로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.

**위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

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. 

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·정보 제

공 및 서비스 연계,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등 사례 관리 업무

를 수행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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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·양육지원 상담을 한 뒤 그럼에도 보

호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하고 기타 보호출

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연

계, 숙려기간 아동의 소재·안전 확인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.

<지역상담기관 운영 체계>

인천시는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모든 임신과 출산은 ‘위대한 탄

생’이자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

함께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

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 또한 7월 19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긴급전화 

‘1308’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을 충실

히 수행할 계획이다.

 

고은화 시 인구가족과장은 “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

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,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

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